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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꿈나무들의 빛나는 열정

무빈업댄스스튜디오팀이잘짜여진군무를선보이고있다

한국무용부문에서나주초등학교학생들이나비모양의화려한색채의의상을입고군무를펼치고있다

현악부문에참가한최주하(싱가포르국제학교 1)

가바이올린을연주하고있다

관악부문에 참가한 양지원(살레시오중 3)이 트럼펫을 연주하

고있다

한국창작무용부문의조은별(광주예고1)양이심청전을주

제로한무용을선보이고있다

김크세니아

(대반초 3)가

러시아전통의상을입고경연에참여하고있다

한국창작무용부문의 김눈이(경신중 2)양이 순백의 의상을 입고 화려한 몸짓을 펼

치고있다

광주일보사가 1956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호남예술제

는 지역 예술가들의 등용문이다 올해 역시 음악무용

국악미술작문등다양한분야에서경연이펼쳐지고있

다 광주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예술 꿈나무들

의힘찬몸짓을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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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사는어디가고

온힘다하여

연주는이렇게하는거야

나빌레라

순백의몸짓

화려한탭댄스
러시아전통의상입은꿈나무


